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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One-person households, which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new consumers for the housing policy and planned management of urban spaces. One-person households can flexibly select their residential location based on individual preferences and conditions in their choice of residential area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 types. In addition, one-person households have a high orientation toward close-to-occupancy and urban centers, affecting the growth of the rental market and the increase in demand for small and medium-sized home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demand and supply of housing, this study typified housing demand areas and small housing supply areas of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over the past 10 years through portfolio analysis and analyzed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even though small housings were supplied mainly to low-rise residential areas around the city boundary, there is a continuous demand for housing such as urban centers with high rent because one-person households are highly mobile. Therefore, a customized small housing supply policy is required to consider the mobility of on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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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서울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3.6%를 차지하여 기존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전망치를 빠르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 정책과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수요자로 1인 가구가 주목받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구조의 변화는 중·소형 규모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임차시장의 성장 등 주택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미림·남진, 2011; 권연화·최열, 2018). 중앙정부는 2009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제도 도입과 더불어 각종 시설기준 완화와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도심, 역세권 등 직주근접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이재수·성수연, 2013).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입지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 및 중심지 지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 왔으나(Levien, 1998; 신상영, 2010; 홍성조 외, 2011; 채정은 외, 2014), 소형주택 공급은 2009년 관련 제도 개선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경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신명철·이재수, 2018; 이정현·남진, 2020). 주택은 재화의 특성상 입지가 고정되어 있고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이 요구된다(Kain, 2004; 진미윤·허재완, 2009; 김지연·남진, 2021). 그러나 주택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메커니즘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역적 차원에서 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공간적 불일치에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 공간적 불일치를 파악하기 비교적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변미리 외, 2019; 국토교통부, 2020).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1인 가구 전입량과 소형주택 재고량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와 공급 간 상호 관계를 유형화하고, 둘째, 1인 가구의 주거 이동 및 소형주택에 관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내 지역별 주거지 정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공간적 범위는 2019년 서울시 424개 행정동 경계를 대상으로 소형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범위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 Data Integrated Service, MDIS)의 국내이동통계 세대자료와 통계지리정보서비스(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GIS)의 집계구 단위 인구·가구·주택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인 가구 주거이동과 소형주택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행정동별 1인 가구 주거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 현황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이동과 소형주택 재고의 공간적 불일치 유형과 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1인 가구 주거 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portfolio analysis) 분석을 실시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변수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1인 가구 주거이동 및 소형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1. 1인 가구의 분포와 주거이동 특성
        
          1) 1인 가구의 개념 및 공간적 분포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1인 가구 성장의 추세와 형성 원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Kendig and McCallum, 1986; Wall, 1989; Kaufman, 1994; Kramarow, 1995; Hall et al., 1997; Esteban, 2019).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양식 변화로 인한 자발적인 가구 분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희연 외, 2011; Snell, 2017). 국내에서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란 통계청 기준으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는 나홀로족, 싱글족, 혼밥족 등 새로운 생활 양식의 등장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불리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단독 가구, 독거 가구, 독신 가구 등의 용어로 논의되고 있다(변미리 외, 2019).

          도시 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다인 가구와 구별되는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1인 가구의 거주 밀집 지역을 유형화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재수·양재섭(2013)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1인 가구는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저학력 가구 비율과 무직 및 단순 노무직 비율이 높으며, 저렴한 단독·다가구 주택과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는 1인 가구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평균 통근 시간이 다인 가구에 비해 짧고, 도심과 대중교통 지향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도심지, 대학가, 역세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변미리 외, 2008; 신상영, 2010; 채정은 외, 2014).

        

        
          2) 1인 가구의 주거이동
          주거이동이란 소득수준, 가구원 수와 가족구성, 주택 형태 및 위치에 대한 선호 등과 같은 가구 내부적 요인과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 여건 등과 같은 외부적 변화에 따라 주택소비를 조절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하성규, 2010). 이러한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는 가족구성, 소득, 주택소비 형태 등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주거이동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바탕으로(Rossi, 1955), 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다인 가구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직장, 교육 등의 문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은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인 가구의 주거이동과 구별된다(변미리 외, 2019).

          1인 가구의 주거이동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 중 신은진·안건혁(2010)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득별 1인 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직장과 가까울수록, 범죄율이 낮을수록 거주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접근성이 좋을수록 중소득 계층이 거주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상업시설은 중·고소득, 녹지시설은 저·중소득 1인 가구의 거주지 선택확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고용지와 가까운 곳에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저·중소득 1인 가구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미현·송재민(2020)은 국내이동통계 세대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주거이동 요인과 유입지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과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인 중장년층은 일자리가 많은 고용집적지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사업체 수가 많은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성 위주의 지가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 신도시 중심의 공급보다 일자리와의 연계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공급,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시적 특성 측면에서 성별, 연령, 소득 등의 요소를, 거시적 특성 측면에서 주택가격, 주택 유형별 재고량 구성, 비주택 거주시설 수, 상업업무시설 집적도 및 도심 접근성 등의 요소를 밝혀왔다(신상영, 2010; 홍성조 외, 2011; 권연화·최열, 2018).

        

      

      
        2. 소형주택의 개념과 공급 정책
        
          1) 소형주택의 개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소형주택은 각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법적 소형주택 규모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적 소형주택 규모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의 주택 관련 통계에서 40m2 이하를 초소형, 40m2 초과 60m2 이하를 소형, 60m2 초과 85m2 이하를 중소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14m2, 2인 26m2, 3인 36m2, 4인 43m2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면적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송민경, 2020).

          실질적인 거처 측면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는 1인 가구의 가구 및 소득 규모가 다인 가구에 비해 작기 때문에 원룸을 비롯한 소형주택이나 비주택 거처 거주 비중이 높고 주택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신상영, 2010; 김지연·남진, 2021). 실제로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78.1%이고, 평균 연소득은 2,116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 수준이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주거·수도·광열의 지출이 가장 많다(통계청, 2020). 또한, 전국 기준 2019년 1인 가구의 평균 주택규모는 45.1m2이며, 전체 1인 가구 중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5.2%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0).1)

          위와 같은 소형주택에 관한 법·제도적 기준 및 1인 가구의 실질적인 거주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이라 정의하였다.

        

        
          2) 소형주택 공급 정책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같이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수요를 유발하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정책의 주요 고려 대상으로 다뤄진다(신미림·남진, 2011).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 우선,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2010년 준주택을 도입하고, 관련 시설기준 완화와 건설자금 저리 지원 등의 유인책을 통해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자 하였다(이재수 외, 2014). 또한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도심 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1년 주택법 시행령에서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50m2 이하에서 60m2 이하로 상향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국토교통부, 2021).

          소형주택 공급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이정현·남진(2020)은 소형주택의 공급은 서울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원룸·투룸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도심에서의 공급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는 기존의 소형주택 공급이 양적 공급 확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인 가구와 차별화된 1인 가구만의 주거 및 입지 선호를 반영한 소형주택의 질적 공급 정책은 부재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홍성조 외, 2011; 이재수·양재섭, 2013; 조미현·송재민, 2020).

        

      

      
        3.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인 가구 및 소형주택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는 ①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본 연구, ② 1인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을 살펴본 연구, ③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 특성을 살펴본 연구 등 다소 개별적인 주제로 다뤄져 왔다. 물론, 주택의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시도 차원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살펴본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진미윤·허재완, 2009; 신미림·남진, 2011). 그러나, 입지가 고정된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1인 가구를 고려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역 단위에서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와 공급 간 공간적 불일치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역 차원에서 주택 시장의 공간적 불일치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첫째, 서울시 내 소형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과 1인 가구의 수요 간 공간적 불일치를 행정동 단위에서 유형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둘째, 주택시장의 공간적 불일치 유형별로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은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에 주거지 선호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변미리 외, 2019), 공급 측면에서 소형주택 공급 정책의 주요 대상인 60m2 이하 주택에서 1인 가구의 75.2%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의 기준을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Ⅲ.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이동과 소형주택 재고 현황
      
        1. 1인 가구 수 및 비율 변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는 2010년 8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5%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129.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6%를 차지하여 서울시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이는 혼인 연령의 상승 및 미혼 가구 증가, 이혼율 증가, 배우자와의 사별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가구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변미리 외, 2008; 신미림·남진, 2011; 이재수·양재섭, 2013).

        
          Table 1.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4.4%에서 2019년 33.3%로 8.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비율 변화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hanges in one-person households ratio from 2019 to 2010
          
          

          

        

        비율적인 측면에서 1인 가구의 비율 변화가 큰 행정동은 전통적으로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 준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배후 지역, 대학교가 지역 내 있거나 대학교 인근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동은 중구 필동(18.4%p), 종로구 종로5·6가동(17.2%p), 영등포구 영등포동(17.0%p), 당산 제1동(14.3%p) 등으로 나타났고, 준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역인 영등포구 대림제2동(20.8%p), 구로구 오류제1동(20.3%p), 금천구 가산동(16.1%p), 성동구 용답동(20.7%p), 성수2가제3동(15.4%p)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인근 지역은 관악구 중앙동(19.1%p), 마포구 연남동(18.8%p), 광진구 화양동(18.8%p), 동대문구 이문제1동(16.3%p) 등으로 나타났으며, 강서구 가양제1동(44.1%p)은 마곡 도시개발사업, 송파구 문정2동(43.8%p)은 동남권 유통단지조성사업을2) 통해 상업·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공급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양적인 측면에서 행정동별 평균 1인 가구 수는 2010년 2,009가구에서 2019년 3,063가구로 1,054가구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 수 변화가 큰 지역은 대부분 행정동별 1인 가구 비율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 가구 수가 작은 지역에 해당하는 종로구 종로5·6가동(640가구), 중구 필동(533가구), 성동구 성수2가제3동(955가구) 등은 1인 가구 수 변화에 비해 1인 가구 비율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1인 가구 주거이동 현황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이동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내이동통계 세대자료(2010-2019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분석 대상을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인 20세 이상 가구주로 전체 주거이동 가구 중 1인 세대이며, 총가구원 수가 1인에 해당하는 1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주거이동은 동일 행정동 사이의 이동은 제외하고, 행정동의 경계를 넘어 다른 행정동으로 이동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 단위 자료를 합산하였다. 서울시 전출·입 가구는 서울시 424개 행정동에서 전국으로 이동한 전출가구와 전국에서 서울시 행정동으로 이동한 전입가구, 서울시 행정동별 전입가구와 전출가구의 차이인 순이동 가구를 집계하여 1인 가구의 주거이동 비율과 행정동별 1인 전입가구를 분석하였다.

      

      
        1)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이동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서울로 전입한 가구는 총 7,042,142가구, 서울에서 전국으로 전출한 가구는 총 7,113,179가구로 전입가구가 전출가구보다 71,037가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서울로 전입한 가구 중 1인 가구는 64.8%로 나타났고. 서울에서 전국으로 전출한 가구 중 1인 가구가 6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는 전국에서 서울로 전입한 가구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전출한 가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Table 2. 
				
          

          
            One-person households residential mobility ratio status
          
          

        

        
        

        연차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서울시 전체 전출·입 가구 대비 1인 전출·입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인 전입가구의 비율은 61.1%에서 2019년 70.7%로 증가하였고, 1인 전출가구의 비율은 57.8%에서 2019년 65.8%로 증가하였다. 서울시 일반가구의 순이동은 2019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전입가구보다 전출가구가 많은 (-)상태로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의 순이동은 10년 동안 전입가구가 전출가구보다 많은 (+)상태이고, 순이동 가구 수는 2010년 16,332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49,141가구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인 가구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개인의 선호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거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주거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이 높아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이동 비율이 높은 것을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상영, 2010; Levien, 1998; 채정은 외, 2014).

      

      
        2) 행정동별 1인 전입가구 현황
        전입가구는 누적값이 아닌 매 시점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하성규, 2010),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10년간 총 전입가구 수의 연평균 값을 활용하였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시 행정동별 연평균 1인 전입가구는 1,056가구로 나타났다. 연평균 1인 전입가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강남구 역삼1동(5,434가구)이며, 관악구 신림동(4,516가구), 관악구 청룡동(4,280가구), 대학동(3,920가구), 광진구 화양동(3,620가구), 관악구 행운동(3,268가구), 강남구 논현1동(3,262가구), 강서구 화곡제1동(3,232가구), 영등포구 영등포동(3,186가구), 관악구 서림동(3,163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2> 참조).

        
          
          

          Figure 2. 
				
          

          
            Average of move-in one-person households from 2019 to 2010
          
          

          

        

        연평균 1인 전입가구가 많은 행정동은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의 행정동에 클러스터화된 형태로 나타났고, 주로 도심 지역, 대학교 인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평균 1인 전입가구가 많은 행정동은 앞서 살펴본 1인 가구 수 및 비율 변화가 큰 지역과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1인 전입가구가 많은 행정동 중 강남구 역삼1동, 논현1동, 역삼2동, 삼성2동, 관악구 서림동, 대학동 등 전통적으로 1인 가구가 밀집된 행정동으로 논의되어 온 지역의 경우, 1인 가구 수 및 비율 변화가 모두 서울시 행정동 평균 이하로 나타나 연평균 1인 전입가구에 비해 1인 가구 수 및 비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3. 소형주택 재고 현황
        서울시 소형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행정동 단위에서 2010년 대비 2019년의 주택 총 재고3) 증감량을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소형주택 규모는 2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현황분석 자료의 경우, 서울시 단위에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주택의 종류 및 연면적 주택 통계자료를4), 행정동 단위에서는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별 연건평별 주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동을 단위로 합산하여 활용하였다.5)

        
          1) 서울시 주택 유형·면적별 주택 재고 변화
          서울시 총 주택 재고는 2010년 2,446,508호에서 2019년 2,953,964호로 507,456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2010년 대비 2019년의 주택유형별 주택 재고 비율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유일하게 8.2%p 증가하였고, 면적별 주택 재고는 60m2 이하와 60~85m2 주택 재고는 증가하였으나, 85m2 초과 주택 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hanges in house type and area between 2010 and 2019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주택 재고는 2010년 908,969호에서 2019년 1,404,551호로 495,582호 증가하여 2019년 전체 주택 재고 대비 소형주택 재고의 비율이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소형주택 재고 중 아파트의 비율이 2010년 58.5%에서 2019년 47.9%로 10.7%p 감소하였고, 다세대주택은 2010년 대비 15.6%p 증가하여 4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전체 재고 증감량의 7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형주택은 10년 동안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분양이 가능한 개발사업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현·남진, 2020).

          전용면적 60~85m2 주택 재고는 2010년 782,061호에서 2019년 905,218호로 123,157호 증가하였으며,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 재고 중 아파트만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 재고는 2010년 755,478호에서 2019년 644,195호로 111,283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행정동별 소형주택 재고 변화
          집계구별 연건평별 주택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 재고를 살펴보면 2010년 2,391,652호에서 2019년 2,802,117호로 410,465호 증가하였고, 전체 주택 재고 대비 소형주택 재고 비율은 35.5%에서 4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별 전체주택 재고 대비 소형주택 재고 비율은 평균 10.9%p 증가하였고, 공간적 분포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 
				
            

            
              Changes in small housing stocks ratio from 2019 to 2010
            
            

            

          

          소형주택 재고 비율의 변화가 많은 행정동은 서울시 경계와 인접한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한 지역,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계와 인접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한 행정동은 송파구 위례동(50.3%p), 강남구 세곡동(45.8%p), 서초구 내곡동(39.4%p), 강서구 공항동(32.7%p)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정동은 위례 택지개발사업,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내곡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곡 도시개발사업을6) 통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 지역이다. 서울시 경계와 인접한 지역으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행정동은7) 중랑구 망우제3동(35.5%p), 금천구 시흥제5동(22.3%p), 광진구 중곡제4동(26.3%p), 은평구 갈현제2동(24.6%p), 구로구 개봉제3동(23.3%p)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동별 평균 소형주택 재고는 2010년 2,115호에서 2019년 3,133호로 1,019호 증가하였다. 행정동별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은 구로구 오류제2동(7,397가구), 강서구 화곡제1동(6,760가구), 강남구 세곡동(5,592가구), 송파구 위례동(4,374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동별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이 많은 지역은 소형주택 재고 비율의 변화가 많은 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별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을 1인 가구 수 및 비율 변화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 상위 10% 지역은 행정동별 평균 1인 가구 수 변화가 2,219가구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1,054가구보다 2.1배 크고, 1인 가구 비율 변화는 9.4%p로 서울시 전체 평균 8.9%p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 하위 10% 지역은 행정동별 평균 1인 가구 수 변화가 182가구이고, 1인 가구 비율 변화는 6.4%p로 모두 서울시 전체 평균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다.

        

      

    

    

  
    
      Ⅳ. 1인 가구 주거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량 간 지역별 차이 분석
      
        1. 포트폴리오 분석
        이 연구는 서울시 행정동별 1인 가구 주거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 간 차이를 유형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경영·정책학 분야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현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때 활용되는 방법론으로(장명준·김태호, 2012; 조성호 외, 2015),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에너지, 역세권, 상권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유형화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신예철 외, 2011; 이주아 외 2012; 안영수·이승일, 2016).

        포트폴리오 분석 설정의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이라는 제한된 자원의 지역별 수요-공급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X, Y축으로 각각 소형주택 재고량과 1인 가구 주거이동량을 설정하였다. 둘째, X축의 소형주택 재고량에는 행정동별 2010년 대비 2019년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을, Y축의 1인 가구 주거이동량에는 행정동별 10년간 연평균 1인 가구 전입량을 설정하였다. 셋째, 각 변수별 규모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각 행정동별 값을 Z-점수(Z-score)로 표준화하여 <Figure 4>와 같이 각 사분면을 구성하였다.

        
          
          

          Figure 4. 
				
          

          
            Typization through portfolio analysis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424개 행정동을 포트폴리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5> 참조).

        
          
          

          Figure 5. 
				
          

          
            Regional distribution by portfolio analysis
          
          

          

        

        1사분면은 1인 가구 전입량이 많고,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도 많아 이 연구에서 Ⅰ유형으로 정의하는 114개 행정동으로, 구로구, 강서구, 동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등 서울시 경계 인근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2사분면은 1인 가구 전입량이 많고,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은 적어 이 연구에서 Ⅱ유형으로 정의하는 53개 행정동으로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도심 내 주로 분포한다.

        3사분면은 1인 가구 전입량도 적고,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도 적어 이 연구에서 Ⅲ유형으로 정의하는 185개 행정동으로, 중구, 양천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등 도심 인근에 주로 분포한다. 4사분면은 1인 가구 전입량은 적고, 소형주택 재고 증감량은 높아 이 연구에서 Ⅳ유형으로 정의하는 72개 행정동으로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 도봉구, 강동구 등 서울시 경계 인근 주거지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

      

      
        2. 유형별 지역 특성 분석
        
          1) 변수의 구성
          유형별 지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는 1인 가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인구·가구 특성, 경제활동 특성, 주택 유형 특성, 접근성 특성, 도시계획 특성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Table 4. 
				
            

            
              Variable Type and Description
            
            

          

          
          

          인구·가구 측면에서 1인 가구의 주거 유입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 전입 인구 수를 설정하였고, 인구 거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인 가구 수, 총 세대 수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는 Ravenstein(1885)의 연구 결과와 같이 한 지역의 주거이동량(유입·유출량)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인구 규모와 비례하며, 인구의 유입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1인 가구의 유입량도 늘어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홍성조 외, 2011; 조미현·송재민, 2020).

          경제활동 측면에서 지역별 일자리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 종사자 수와 사업체 규모별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 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활동 측면에서 서울의 1인 가구 유입 요인으로 주요한 대학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동 내 대학 유무, 인접 행정동 내 대학 유무 더미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는 1인 가구가 소득 수준이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사정이 불안한 경향이 있으며, 직주근접 등 주거입지에서 직장과의 접근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신미림·남진, 2011; 홍성조 외, 2011; 채정은 외, 2014).

          1인 가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 중심의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신상영·박지영, 2010; 홍성조 외, 2011; 이희연 외, 2011). 이에 주택 관련 변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세분화하였다. 주택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 주택 재고량과 총 주택 재고량 대비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 다세대연립 주택 비율, 아파트 주택 비율, 영업건물 내 주택 비율, 비주택 비율 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주 목적인 소형주택의 면적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 주택 재고량 대비 소형주택 비율과 총 소형주택 호수 대비 20m2 이하, 20m2-40m2, 40m2-60m2 소형주택 비율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주택의 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과 m2당 평균 공시지가 및 m2당 평균 전월세 임대료 변수를 설정하였다.

          접근성 측면에서 대중교통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동 면적 대비 역세권 면적의 비율 변수를 설정하였고, 편의시설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시설 대비 보건·건강 시설 비율, 문화·여가 시설 비율, 생활·편의 시설 비율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는 1인 가구가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서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신상영, 2010; 홍성조 외, 2011; 조미현·송재민, 2020).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생활권계획상 중심지 해당 여부 더미 변수와 중심지 인근 지역 더미 변수, 행정동별 3도심으로부터 평균 거리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는 1인 가구가 도심, 부도심 등 중심지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변미리 외, 2008; 신상영, 2010; 채정은 외, 2014; 조미현·송재민, 2020).

          기술통계량 해석을 위한 전제 조건인 자료의 정규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평균 및 표준편차와 히스토그램을 표준정규분포와 비교하여 적합도를 검정하는 방법인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29개 변수 모두 p-value가 0.05보다 커 자료의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2) 지역 특성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도출된 Ⅰ, Ⅱ, Ⅲ. Ⅳ 총 네 유형의 지역별 특성을 <Table 5> 기술 통계량에 근거하여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Variable characteristic and descriptive statistics
            
            

          

          
          

          (1) Ⅰ유형 – 서울시 경계 인근 신규 주택 공급 지역

          1인 가구 전입량이 많고,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도 많은 Ⅰ유형은 구로구, 강서구, 동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강남구 등 114개 행정동이 해당된다. 타 유형 대비 Ⅰ유형의 지역 특성을 그룹별 기술 통계량으로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9년 총 인구 전입 수가 843.2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주택이 2,138.5호, 총 세대 수가 2,218.1가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한 3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10.5km로 평균 대비 멀리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비 2019년 총 종사자 수가 2,400.3명 증가하였으며, 총 종자사 수 중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0.3%p, 중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1.2%p 서울시 평균보다 증가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형주택 비율의 증가율이 19.3%p이며, 소형주택 중 20m2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 증가량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Ⅰ유형은 서울시 경계 인근의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 해석된다.

          (2) Ⅱ유형 – 도심 내 1인 가구 주택 수요 지역

          1인 가구 전입량이 많고,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은 적은 Ⅱ유형은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53개 행정동이 해당된다. 타 유형 대비 Ⅱ유형의 지역 특성을 그룹별 기술 통계량으로 살펴보면, 중심지에 해당할 경우가 0.2, 중심지 인근에 해당할 경우가 0.4로 네 유형 중 가장 높고, 3도심으로부터의 평균 거리 역시 9.3km로 네 유형 중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0년 대비 2019년 총 종사자 수 증가량이 3,746.2명으로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총 주택 수의 증가량이 평균 527.1호로 평균보다 적으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비율의 증가율이 6.2%p로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지역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Ⅱ유형은 도심 내 1인 가구 주택 수요 지역으로 해석된다.

          (3) Ⅲ 유형 – 도심 인근의 노후 주택 지역

          1인 가구 전입량이 적고,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도 적은 Ⅲ유형은 중구, 양천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등 185개 행정동이 해당된다. 타 유형 대비 Ⅲ유형의 지역 특성을 그룹별 기술 통계량으로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9년 총 주택 수가 95.8호, 1인 가구 수가 448.9가구 증가하여 네 유형 중 가장 적었으며, 유일하게 총 세대 수가 43.9세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중심지 인근에 해당할 경우가 0.4로 유형 중 가장 높고, 3도심으로부터의 평균 거리 또한 10.1km로 서울시 평균보다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 유형 중 2010년 대비 2019년 총 주택 재고 증가량이 95.8호로 가장 낮은 반면 다세대·연립 주택 비율 감소량이 4.8%p로 가장 적고, 소형주택 호수 비율 증가량이 3.5%p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의 증가량이 17.1%p로 가장 높으며, m2당 전월세 임대료의 증가량이 204.7만 원으로 유형 중 가장 적은 지역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Ⅲ유형은 도심 인근의 노후 주택 지역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해석된다.

          (4) Ⅳ 유형 – 서울시 경계 인근 다인 가구 주택 수요 지역

          1인 가구 전입량이 적고, 소형주택 재고 증가량은 많은 Ⅳ유형은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 도봉구, 강동구 등 72개 행정동이 해당된다. 타 유형 대비 Ⅳ유형의 지역 특성을 그룹별 기술 통계량으로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9년 1인 가구 증가량이 955.6가구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반면, 총 세대 수 증가량은 1372.2명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의 감소량이 -10.2%p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반면, 아파트 비율의 증가량이 3.2%p로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중심지 및 중심지 인근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0.0, 0.1로 가장 적고 3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11.7km로 네 유형 중 중심지 및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시 경계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9년 대비 2010년 총 종사자 수 증가량이 986.8명으로 가장 적으나, 역세권 비율 증가량이 13%p로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지역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Ⅳ유형은 서울시 경계 인근의 다인 가구 주택 수요 지역으로 해석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주택 정책의 새로운 수요자로 1인 가구가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1인 가구의 주택 시장 내 공간적 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서울시 1인 가구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상호 관계를 행정동 단위에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현황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평균 전입량이 높은 지역을 살펴본 결과, 도심 인근, 대학가 주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으로 나타났으나 소형주택은 서울시 경계 인근에 많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주거이동과 소형주택 재고 증가 지역이 서로 불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황에 근거하여 서울시 내 지역별 1인 가구 주택시장의 공간적 불일치 현황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기술 통계량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지역 특성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지역에 주거를 원하는 1인 가구의 규모가 크고 소형주택의 공급량이 많아 주택의 수요와 공급 경향이 일치하는 Ⅰ유형은 총 세대수, 1인 가구 수, 총 주택 수, 다세대 연립주택 비율의 증감량이 타 유형 대비 가장 많은 특성을 지닌 지역 중심 인근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해당 지역에 주거를 원하는 1인 가구의 규모는 크지만 소형주택의 공급량은 적어 주택의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불일치하는 Ⅱ유형은 3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비율의 증감량이 가장 많은 특성을 지닌 3도심 중심의 1인 가구 주택 수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해당 지역에 주거를 원하는 1인 가구의 규모가 적으며, 소형주택의 공급량도 적어 주택의 수요와 공급 경향이 일치하는 Ⅲ유형은 총 세대 수, 1인 가구 수, 총 주택 수, 다세대 연립주택 비율의 증감량이 가장 적고, 30년 이상 주택 비율의 증감량이 가장 많은 특성을 지닌 3도심 인근의 노후 주거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해당 지역에 주거를 원하는 1인 가구의 규모는 적으나, 소형주택의 공급량이 많아 주택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불일치하는 Ⅳ유형은 3도심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고, 총 조사자 수의 증가량이 가장 적지만, 아파트 비율의 증가량이 가장 많은 특성을 지닌 서울시 경계 인근 다인 가구 주거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내 지역적 차원에서 소형주택 공급과 1인 가구의 주거이동 간 공간적 불일치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주거 이동량은 많으나 소형주택 공급이 적은 Ⅱ유형의 경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심 내 위치하여 일자리가 집중된 전통적인 1인 가구 주택 수요 지역으로, 1인 가구의 직주근접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요구된다.

      둘째,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아 통근으로 인한 교통비 등이 고정적으로 지출될 경우 가처분 소득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소형주택 공급이 많은 서울시 경계 인근 Ⅰ, Ⅳ유형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측면에서 주택 공급과 일자리·산업 등 육성 방안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Ⅲ유형과 같은 도심 인근의 노후 주택 지역의 경우, 1인 가구의 주거 이동량은 적으나 향후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한 주택 공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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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서울여성가족재단(2018)에서 실시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는 14m2(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8.3%, 14-33.0m2에서 24.5%, 33.0-49.5m2에서 23.5%, 49.5-62.7m2에서 18.2%, 66.0m2 이상에서 25.5%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2. 마곡 도시개발사업(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3호), 서울동남권 유통단지조성사업(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7호).
      

      
        주3. 재고주택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다음의 요건(① 영구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의미함(통계청).
      

      
        주4.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거주인수별 주택-시군구자료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이며, 연면적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포함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함.
      

      
        주5. 두 자료의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p-value가 0.537로 나타나 주택통계자료 집계방법에 따른 주택 연면적별 주택 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주6. 위례 택지개발사업(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4호),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14호), 내곡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8호), 마곡 도시개발사업(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3호).
      

      
        주7. 2019년 서울시 행정동별 다세대주택 비율의 평균은 28.5%이며, 중랑구 망우제3동(58.3%), 광진구 중곡제4동(72.33%), 금천구 시흥제5동 41.5%, 은평구 갈현제2동 72.1%, 구로구 개봉제3동 58.4%임(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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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Below 60 m? (%) 60~85 m’? (%) Over 85 m’ (%) Total

2010 2019 2010 2019 2010 2019 2010 2019

Detached 49 33 54 28 411 379 162 107
Apartment 585 479 727 775 452 539 589 583
Row house 64 33 60 49 46 30 57 38
Multi-household 296 452 154 144 71 19 181 263
Non-esidential bldg. 05 03 05 05 19 33 10 10
T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umber 908969 1404551 782061 905218 755478 644195 2446508 295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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